
더 깊은 묵상

내 모습 그대로

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았습니다.

어머니는 한참동안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

기도드렸습니다.

하나님 제발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“ , .

분만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5 .”

옆에서 기도를 듣던 한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.

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“ ,

보기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? ?

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의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

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의 늠름한?

구릿빛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?”

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“ .

어린 시절 언젠가 그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

저를 찾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. ,

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찾았지요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.

한 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.

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을. .

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.

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

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.

그래 잘 왔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“ , . . .”

하시면서 주님의 온기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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